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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 남자들은 충분히 알지못합니다. 전업주부들에게 가장 섭섭히게 들리는 남편의 말은 “하루 종일 뭘 햇길레 집안 꼴이 이 모양이냐?”이다고 합니다. 이런 이해의 대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한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는지 아내가 한번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직장에 나가 8시간 동안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합니다.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편하게 지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제 아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두사람의 몸을 바꿔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여자의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배우자를 위한 아침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후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고 갈 옷을 챙겼고 아침식사를 먹인 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등교할 준비가 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탁소에 벗어 놓은 의복을 가져다 주었고  전기료 수도료 등을지불하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필요한 돈을 인출했습니다.


전기회사와 전화회사에 가서 처구서에 기록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로서리 가게에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식료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식료품을 냉장고와 찬장에 정리해서 저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고양이와 개가 어질러 놓은 오물 까지 다 청소를 하고보니 벌써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침대를 정리했고 빨래를 하고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물론 먼지도 씻고 부엌의 마루바닥도 훔쳤습니다.


그런 후에 부랴부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픽업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착한 어머니 답게 그는 아이들의 언쟁을 중재하여 경우 진정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배고프다는 아이들에게 쿡키와 우유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시켜 놓고 자기는 빨래를 대렸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는 동안 잠시 TV를 켜 놓고 낮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다리미질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반이었습니다. 


그는 살라드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의 껍질을 벗겼고 야채를 싳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후 그는 부엌 정리를 했고 빨래를 갰으며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킨 후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후 9시를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배우자가 잠자리를 들자고 하여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침실행위를 배우자가 원하기에 순순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불평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 역할을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조용히 무릎을 끓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틀렸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전업주부였던 아내를 부러워한 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몸을 전과 같이 되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인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렇지만 너는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어젯 밤에 너는 임신을 했기 때문이로다.” 고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업주부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합니다. 여섯 자녀를 기르고 있는 제 딸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전업주부의 노고에 감탄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남자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한편 남편들은 최대한  아내를 도와야 한 다는 생각을 다시해 봅니다.   끝 
